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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제회 주제에 대한 묵상: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최근에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미국 국가형제회 총회에서 2025년-2028년 국가 주제를 “너희는 온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 16,15) 로 결정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국가 우선 순위 과제는 “ 복음을 

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 주에는 그 주제와 우선 순위 과제가  우리의 회칙과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폭넓게 살펴 볼것이다. 앞으로 3년에 걸쳐 그 둘의 여러가지 면을 조명해 볼 것이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복음을 살아 그리스도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이 주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복음화와 복음의 증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 보도록 이끈다. 

관계 형성하기: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은 사랑과 존경에 바탕을 둔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칙 13조에 이렇게 나와 있다., “성부께서 수많은 형제들의 맏이이신 성자의 모습을 각 사람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회원도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고 인간답게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창조하게 

되고 그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초대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하느님을 찾도록 영감을 주기: 회칙 6조는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부른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아 자신의 영적 여정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복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증명하고 다른 이들이 

신앙의 삶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양성하기: 회칙은 또한 영속 양성과 개인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칙 7조는 

이렇게 말한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양성함으로써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복음을 더 잘 나눌수 있게 된다. 

다른 이들을 우리 삶의 양식으로  끌어들이기: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끌어야 한다. 회칙 16조는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고, 창조의 구원 업적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활동을 통합하고 복음을 살아감으로써 오는 기쁨과 성취를 보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이끌고 그리스도를 따라도록 고무시킬 수 있다. 

교회 재건하기: 성 프란치스코는 “교회를 재건하라는”소명을 받으셨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회칙 4조는 “재속 프란치스칸은 특별히 복음을 자주 읽어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안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교회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쇄신과 성장에 기여한다. 

세상의 활동과 도전에 관여하기: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일에 관여하여 믿음과 

희망으로 그 도전들을 풀어내라는 소명을 받았다. 회칙 15조는 “ 회원은 정의를 촉진하도록 자신의 개인 

생활로써 증거하고,  집단적으로 활기에 찬 창의력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일상 생활에서 



믿음과 행동을 통합하고, 희망을 키우며 변화의 씨를 뿌림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주제는 우리가 쇄신화된 열정과 헌신으로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소명을 살아내도록 초대한다.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고무시키고, 성령의 도움으로 스스로를 양성하고,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고, 교회를 

재건하며 세상의 일과 도전에 관여함으로써, 우리는 효율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 글은 국가형제회 우선 순위와 주제 과업 팀의 영감을 받아 쓰였으며 다른 연구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코파일러트의 도움을 받았다. 

토론과 저널에 답쓰기를 위한 질문 

+ 위에 적힌 국가형제회 주제를 지원하는 항목들을 다시 읽으시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형제회가 

어떻게 이번 주제와 회칙이 말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 회칙의 다른 조항중 어떤 것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까? 

+도전: 형제회안에서 토론한 후에, 복음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보시오. 

 


